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현대 사회의 급격한 변화와 복잡성 속에서 청소년과 청년층은 다양한 도전과 기회를 마주하고 있으며, 특히 이
들은 심리적 불안과 사회적 고립이라는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청소년과 청년층
은 장기간의 사회적 분리로 인해 청소년은 불안과 우울, 스트레스 등 정서상의 어려움이 증가하고 청년 중 20대
의 고립, 은둔 비중이 크게 늘어나며 청소년·청년은 심리, 사회적 어려움과 수면 부족, 운동 부족, 관계의 어려움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소장섭, 2024.07.29; 윤지아, 2024.07.02; 청년일보, 2023.12.11). 2019년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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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꿈다락 문화예술학교 『춤추면 무하니?!』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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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2023년 꿈다락 문화예술학교 청소년·청년 대상 무용분야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을 통해 시행된 『춤추면 
무하니?!』 프로그램에 대한 사례 연구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춤추면 무하니?!』 프로그램의 사례 분석을 통해 현대 청소
년과 청년을 위한 무용 문화예술교육의 적용 과정 및 경험적 가치와 의미를 탐색하는 데 있다. 이 프로그램은 꿈다락 문
화예술학교 주말예술캠퍼스 유형으로 구성되었으며, D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그린하모니아트 공연단이 협력하여 기획 및 
평가 과정을 포함한 전반적인 운영을 2023년 5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하였다. 프로그램 참여자는 중,고등학교 청소년 23
명, 20대 청년 25명으로 총 48명이 구성되었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프로그램의 구성 과정은 자아정체성 및 
사회성 함양, 댄스 리터러시 함양을 목표로 하였으며, 청소년과 청년 모두에게 동일한 구조로 적용되었다. 둘째, 프로그램
에 대한 참여 경험을 분석한 결과, 프로그램을 통해 참여자들은 자아정체성을 형성하고 자신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며, 사
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받았고, 댄스필름 창작 활동을 통해 댄스 리터러시 향상에도 긍정적인 경험이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프로그램 평가에 대한 분석 결과, 참여자와 지도 인력 모두에게 무용 문화예술 교육의 교육적 
가치를 인식하는 의미 있는 경험이 되었으며, 프로그램 지도자를 비롯한 운영 구조에 대한 만족도도 긍정적으로 평가되었
다. 특히, 무용예술가, 무용교육 전문가, 예술치료 전문가가 협력하여 운영한 융합적 프로그램 구성이 참여자, 지도자 모
두에게 긍정적인 경험을 제공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가 현시대 다양한 어려움과 위기를 겪고 있는 청소년과 청년에
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 패러다임에 부합되는 무용의 효과적인 적용 방안과 가치를 모색하는 데 유용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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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 행복지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관적 행복지수가 OECD 22개국 중 최하위 수준으로, 20위를 기록
했다. 이는 한국 청소년들이 다른 나라 청소년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행복감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준다(염유
식, 2021). 결과적으로 한국 청소년들이 학업 스트레스, 사회적 고립, 정서적 불안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해 있음
을 시사한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3 고립ㆍ은둔 청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13~18세 사이의 고립
ㆍ은둔 청소년이 약 14만 명으로 추정된다(송학주, 강세영, 2024.07.08). 특히 15~34세 청년층의 자해ㆍ자살 시
도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소연, 2023.12.08). 황태연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이사장은 청년들의 높은 자
살률은 사회적 요인과 학습된 무기력에 기인한다고 진단하며, “청년들의 취업난, 경제난, 고립감이라는 사회문제가 
깔려있다”고 지적하고, “어릴 때부터 가정이나 학교에서 본인이 스스로 어떤 조치를 취해도 달라지는 것이 없다는 
것을 경험하고, 20ㆍ30대가 돼서도 무한경쟁에 노출되면서 무기력함이 더해지고, 자살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라
고 설명했다(임춘한, 2024.07.26).

이렇듯 현시대 청소년·청년은 정서적, 사회적으로 다양한 위기와 어려움을 마주하고 있기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한 사회적 대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청소년·청년의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역량 강화를 위한 중요한 
도구이자 대안으로 문화예술교육이 주목받고 있다(조명현, 2023). 최근 문화예술교육은 문화민주주의적 관점에서 
예술 체험을 통해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며, 개인의 존재성을 확인하고 개인과 사회의 유기적 결합을 가능하게 하
는 통합적 교육으로 이해되고 있다(전승용, 2023.10.26). 또한 문화예술교육은 미래 사회에서 요구되는 핵심 역량
인 창의성, 비판적 사고, 협업 능력 함양을 촉진함으로써 청소년·청년층이 미래 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
할 수 있다(송승헌, 2023.04.24; 전승용, 2023.10.26). 특히 무용은 중요한 문화예술교육의 하나로 청소년·청년들
로 하여금 미래 사회 인재의 핵심 역량을 종합적으로 배양하는 데 효과적인 교육적 도구로 소개되고 있다(제환정, 
이성희, 2023). 무용은 신체를 매개로 하지만 신체적 발달뿐만 아니라 지적 활동을 동반한 창조적 표현활동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다. 또한 무용의 교육적 효과는 신체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자기표현을 통해 자아 존
중감을 높이며, 집단 활동을 통해 사회적 소통 능력을 향상시킨다고 보고되고 있다(김현주,  2022; 박희영, 2014; 
윤혜선, 2013; 이세나, 배준용, 안병주, 2017; 이용수, 2024; 황정옥, 2018; Judith Lynn Hannah, 2015). 또한, 
무용은 창의적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는 데 도움을 주며,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하여 청소년과 청년층의 정
신건강을 증진시킨다(김지은, 2022; 장인주, 2021.11.29.; 조진희, 2016). 이를 통해 청소년·청년이 일상의 삶 속
에서 문화예술로서 무용을 경험하는 것은 자아존중감과 창의적 자아 표현 능력, 통합적 사고력, 정서적 안정과 다
양성과 타인에 대한 이해력 및 사회적 상호작용과 소통, 공감 능력 등을 통합적으로 배양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문화예술교육으로서 무용의 가치는 청소년과 청년층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고, 장차 미래 사회의 문화 시민으로 전인적 성장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

이렇듯 무용은 청소년·청년에게 다양한 교육적 가치와 효용성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문화예술교육 차원
에서 청소년·청년 대상 무용교육은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2020 문화예술교육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청년의 문화예술교육 참여율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낮은 편이며, 특히 무용교육의 참여율은 더욱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도한 입시 경쟁과 사교육으로 인해 많은 학생들이 무용과 같은 예술 교육에 충분한 시간
을 할애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아르떼365, 2021.05.10.). 또한, 무용교육의 내용과 방법적 측면에서 현재 무
용교육은 주로 기술적 수준이 높은 동작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초보자나 일반 청소년·청년이 쉽게 접근하기 
어렵고, 이는 무용에 대한 흥미를 떨어뜨리며 지속적인 참여를 어렵게 만든다(김효정, 2010.02.26.). 이렇듯 문화
예술향유 기회가 적은 청소년·청년을 위해 무용교육의 참여 접근성과 참여기회를 확장시키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
다.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무용 교육 프로그램의 특성은 신체적, 정서적, 인지적, 사회적 측면에서 체화된 교육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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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통해 전인 교육적 가치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예술영역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에 비해 청소년·
청년들에게 보다 통합적인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적용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다(임수진, 문영, 2021; 주신형, 
2021).  또한 최근 학교, 지역사회, 전문 분야에서 무용은 현시대 문화예술교육 패러다임에 부합하는 새로운 교육
적 정체성과 적용을 요구받고 있다(김지영, 홍애령, 2019). 이를 통해 현시대 청소년·청년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들
이 쉽고 효과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 패러다임에 부합하는 무용의 적용방안에 대한 탐구와 시행의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2023 꿈다락 문화예술학교 청소년·청년 대상 무용분야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으로 선정되
어 시행한 『춤추면 무하니?!』 프로그램의 적용 사례를 탐구하였다. 꿈다락 문화예술학교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
원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부터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을 통해 다양한 연령층이 함께 참여
할 수 있는 활동을 통해 문화예술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 이 사업의 주요 목표는 국민 누구나 일상 가까운 곳에
서 문화예술교육을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개개인의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것이다(한국문화예
술교육진흥원, 2023).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꿈다락 문화예술학교의 취지를 토대로 청소년과 20대 청년을 대상으
로 시행한『춤추면 무하니?!』프로그램의 사례 분석을 통해 현시대 청소년·청년을 위한 무용 문화예술교육의 적용과
정 및 경험적 가치와 의미를 탐색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청년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무용 프로그램의 구성과정은 어떠한가?
둘째, 청소년·청년의 『춤추면 무하니?!』 프로그램 참여경험의 의미는 어떠한가?
셋째, 청소년·청년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춤추면 무하니?!』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내용은 어떠한가? 

Ⅱ. 연구 방법

1. 『춤추면 무하니?!』 프로그램 연구 배경, 운영 구조 

2023년도 꿈다락 문화예술학교는 지난 2012년부터 운영한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사업을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
육 지원사업’으로 통합, 개편되어 전 생애로 대상을 확대하여 운영되었다. 이에 D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그린하모니아
트 공연단이 협력하여 2023 꿈다락 문화예술학교 주말예술캠퍼스 유형으로 청소년·청년 대상 무용분야 문화예술교
육을 위해 2023년 5월부터 『춤추면 무하니?!』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12월까지 프로그램 운영을 마무리하였다.

『춤추면 무하니?!』 프로그램은 청소년과 20대 청년의 특성과 심리사회적 발달과업을 고려하여 자아정체성과 사
회성 함양 및 창의적인 무용교육을 통한 댄스 리터러시 함양을 프로그램의 주요한 목적으로 설정하였다.『춤추면 
무하니?!』 프로그램은 꿈다락 문화예술학교의 주말예술캠퍼스 유형으로 운영되었는데, 주말예술캠퍼스란 ‘아동·청
소년의 예술적 감수성을 개발하고, 문화예술향유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대학의 문화예술교육 관련 전문성 및 보유
자원을 활용하여 차별화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을 지향하고 있다. 이에 이 프로그램에서는 D대학교의 시
설과 기자재 등 물적자원과 D대학교 무용전공, 통합예술치료대학원 출신 재학생과 졸업생 중 무용교육, 창작과 
예술치유의 전문성을 갖고 그린하모니아트 공연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인력과 협력함으로써 D대학교의 인적, 
물적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운영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다양한 자료를 통해 청소년과 청년을 위한 무용 문화예술교육으로서 이 프로그램에 대해 심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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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관찰하고 분석하여 현상의 의미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하는 사례연구 방법을 택하였다(조홍식, 정선옥, 김진
숙, 권지성, 2015). 이 연구의 프로그램의 내용구성을 위해 무용 전반을 이해하는 통합적인 능력인 댄스 리터러시
를 함양하는 무용 교수-학습모형(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4)을 기본 구조로 적용하였다. 또한 프로그램의 개
발과정은 상황의 변화에 따라 프로그램에 필요한 요소들을 변화하고 융통성 있게 수정하여 프로그램의 질적 개선
을 도모하는 순환적 개발모형 구조(안원현, 홍은실, 2017)를 적용하였다. 이후 참여자를 공개 모집하였고, 방학 기
간을 활용하여 D대학교 공연예술대학에서 주 1회 3시간 구성으로 시행하였다. 이 프로그램의 지도자 구성은 주강
사 9명, 보조강사 12명으로 총 21명의 지도인력으로 구성하였다. 창의적인 무용교육과 치유적 예술활동을 통해 
청소년·청년의 자아정체성, 사회성 함양 및 댄스 리터러시 함양에 대한 목적 달성을 위해 무용교육 및 예술치료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지도자들이 매 회차 마다 협력하여 지도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지도자들의 역량 강화
와 프로그램의 질적 관리를 위해 프로그램 기획자인 슈퍼바이저의 중재 하에 사전 교육 워크숍을 4차례 시행하였
고, 프로그램 진행과정에서도 참여 기수별 지도자팀과 슈퍼바이저가 주 1회 이상 평가 회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
였다.

2. 『춤추면 무하니?!』 프로그램 참여자 

이 연구의 참여자는 서울시 소재 중, 고등학교와 대안학교 100여 곳과 청소년센터, 도서관, 지역 문화재단, 청
소년과 청년 대상 문화예술 관련 온라인 플랫폼 등 약 200여 곳의 지역 사회 연계 기관과 SNS, 유튜브를 통해 참
여자 모집에 대해 홍보하였다. 이를 통해 <표 1>과 같이 15개의 학교 및 기관 연계를 통해 모집되었다.

2023년 7월부터 8월까지 방학 기간 내 1기수 별 10회차 구성으로 청소년 대상 2기수, 20대 청년 대상 2기수
로 총 4기수 운영하였다. 프로그램 참여자 구성은 <표 1>과 같이 14세~16세 청소년 11명, 17~20세 청소년 12
명, 20세~24세 청년 25명으로 총 48명이 참여하였다. 이 연구에 참여한 20대 초반의 청년은 청소년기본법의 법
적 기준(24세 이하) 연령에 해당되기 때문에 지연된 청소년기에 해당되어 청소년과 동일한 발달과업이 지속적으
로 요구되는 시기라는 점을 고려하였다. 또한 청년은 청소년에 비해 지각능력과 분석능력을 좀 더 발휘할 수 있다
는 특성(황인주, 2016)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지도하고자 하였다.

참여 연계 기관
성별 기관별 프로그램 

참여 인원 연령 총합계남성(%) 여성(%)

길음중학교, 동구여자중학교, 종암중학교, 국립전통예술중학교 0명(0) 11명(100) 11명 14-16세

48명

경복고등학교, 거꾸로캠퍼스, 고양예술고등학교, 
서울동구고등학교, 정의여자고등학교, 창문여자고등학교, 

대안교육 공간 민들레
2명(16.7) 10명(83.3) 12명 17-20세

동덕여자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관악문화재단, 서울시 청소년 
센터, 청년 문화예술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 등 0명(0) 25명(100) 25명 20-24세

표 1. 『춤추면 무하니?!』 프로그램 참여 연계 기관 및 참여자

3. 자료 수집 

이 연구에서 자료 수집은 프로그램 시행 전 2023년 5월부터 프로그램의 내용 구성과 운영 방법을 설계하기 위
해 청소년과 20대 청년을 대상으로 한 무용 프로그램 기반 문화예술교육 관련 선행연구 및 댄스필름 선행연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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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를 조사하였다. 『춤추면 무하니?!』 프로그램 경험을 통한 의미 분석을 위한 자료는 2023년 7월부터 12월
까지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소감 녹취자료, 지도자 일지, 슈퍼비전 기록 및 평가회의록, 결과물 촬영 기록 및 심층 
인터뷰 등을 종합적으로 취합하여 프로그램 평가의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시기별 자료수집 목록은 다음의 <표 
2>와 같다.

구분 자료목록 자료수집 일자

프로그램 시행 전 - 무용 프로그램 기반 문화예술교육 선행연구
- 댄스필름 관련 선행연구 2023.05~07

프로그램 시행과정

- 참여자 소감 녹취자료
- 지도자 일지
- 슈퍼비전 기록 및 평가회의록
- 결과물 사진 및 촬영 기록

2023.07~08

프로그램 시행 후
- 참여자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자료
- 심층 인터뷰 녹취자료
- 지도자 평가자료

2023.09~12

표 2. 자료수집 목록

4. 자료 분석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과 청년 대상 무용분야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하나의 현상에 대해 관찰, 면접, 문서, 
시청각 자료 등 다양한 자료를 심층적으로 관찰하고 분석하여 더욱 깊이 이해하게 하는 사례연구 방법으로 분석
하였다(조홍식 등, 2015).

이 연구에서 프로그램의 목적별 참여자 경험의 의미를 분석하기 위해 프로그램 시행 과정 및 시행 후 참여자들
의 소감 녹취자료를 범주화하였다. 또한 참여자 경험 의미에 대한 연구결과 분석과 프로그램 평가 문항의 구성 및 
결과 분석을 위해 무용교육과 문화예술교육 5년~25년 이상 활동 경력과 질적 연구 경험이 있는 3인의 지도자와 
무용학 교수 1인으로 구성된 전문가 회의를 10회 이상 실시하여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Ⅲ. 결과 및 논의

1. 청소년·청년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무용 프로그램의 구성      

1) 프로그램 목적 및 특성 

이 프로그램의 제목인 ‘춤추면 무하니?!’ 라는 뜻은 ‘춤으로 나는 무엇을 표현하는 걸까? 라는 질문’과 ‘춤으로 
만드는 무비(movie)는 어떻게 만들까?’에 대한 질문을 통해 자아정체성과 창의성, 댄스 리터러시 향상을 고려하였
고, ‘춤으로 나와 타인, 삶의 하모니(harmony)를 무한히 표현할 수 있다’는 의미로 사회성 함양을 지향함으로써 
이 프로그램의 교육적 목적을 중의적인 의미로 담았다. 이 연구의 『춤추면 무하니?!』 프로그램의 주요한 목적은 
참여자인 청소년과 20대 청년의 특성에 대한 문헌고찰과 심리사회적 발달과업을 고려하여 무용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자아정체성과 사회성 함양, 댄스 리터러시 함양을 목적으로 구성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청소년과 청년에게 
동일한 구조의 프로그램을 적용하였는데 그 이유는 이 연구에 참여한 20대 초반의 청년은 청소년기본법의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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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24세 이하) 연령에 해당되기 때문에 지연된 청소년기로 고려하여 청소년과 동일한 발달과업이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시기라는 점으로 고려하였다. 이에 따라 청소년 학습자와 유사한 특성에 따른 교육적 효과를 기대하여 
프로그램의 기본 구조는 청년도 청소년과 동일하게 구성하였다. 그리고 프로그램의 운영과정에서는 청소년과 청
년의 연령별 특성과 발달 정도 및 수준에 맞춰줄 수 있도록 지도자의 개입방법을 조율하며 연령별 맞춤형 방식으
로 지도하고자 노력하였다. 이 프로그램의 내용 구성은 치유적인 예술 활동으로 긍정적인 자기인식 과정의 자아정
체성 발달과 관계 형성을 통한 사회성 함양이라는 전인적인 성장의 효과가 있다는 선행연구(윤혜선, 2013; 윤혜
선, 김예진, 2015; 이세나 등, 2017; 조미카, 구승희, 2020)와 문화예술교육 무용의 핵심목표라 할 수 있는 댄스 
리터러시 함양(임수진, 2015; 임수진, 문영, 2017)을 토대로 적용하여 자아정체성 및 사회성 함양과 댄스 리터러
시 함양의 목적성을 프로그램 내용에서 통합적으로 적용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이 프로그램의 대상에 따른 목적의 주안점을 종합한 『춤추면 무하니?!』 프로그램의 특성은 ‘창의적 무용
교육, 치유적 예술활동, 댄스필름 제작’으로 제시할 수 있다. 청소년과 청년이 일상의 삶 속에서 문화예술교육으로
서 무용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도자 구성에서도 무용가, 무용교육 전문가, 예술치료 전문가로 구성된 지도자들이 
매 회차 협력하여 운영함으로써 지도자 간의 전문적 역량을 융합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구성을 통해 현시대 문화
예술교육 패러다임에 부합하는 무용의 다양한 교육적 가치와 새로운 교육 방법을 적용하고자 노력하였다.

2) 프로그램 학습모형 및 단계구성  

(1) 프로그램 학습모형
현시대 무용교육이 문화예술교육적 가치 실현을 위해 요구되는 무용 교수-학습 모형은 단순한 무용기술의 전달

이나 획득이 아닌, 무용 전반을 이해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풀어내는 통합능력을 함양하는 댄스 리터러시(dance 
literacy)(서예원, 조은숙, 문영, 김윤진, 2011)를 개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14)에
서 권장하는 무용교육 과정에서는 ‘춤추기(실행)’, ‘춤만들기(창작)’, ‘춤읽기(감상)’, ‘춤나누기(소통)’의 네 영역이 매 
차시 안에 포함되어야 하고, 이 과정을 통해 댄스 리터러시에 도달하는 것은 ‘체험/이해’ → ‘탐구/발견’→ ‘확장/응
용’의 세 단계의 과정을 거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 연구의『춤추면 무하니?!』 프로그램에서는 청소년과 청년을 
위한 무용 문화예술교육 가치 실현을 위해 창의적인 무용교육과 댄스필름 제작이라는 창작의 과정과 결과를 주요
하게 다룸으로써 무용 교육 모형에서 전문적 모형과 교육적 모형 각각의 장점을 핵심으로 하는 
Smith-Autard(2002)의 미드웨이 모형과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교수-학습 모형의 ‘춤추기(실행)’, ‘춤만들기
(창작)’, ‘춤읽기(감상)’, ‘춤나누기(소통)’의 네 영역이 매 차시 구조에 적용하였다. 이 구조를 통해 매회기 참여자들
이 ‘체험/이해’ → ‘탐구/발견’→ ‘확장/응용’의 세 단계의 과정을 거쳐 댄스 리터러시를 함양할 수 있도록 지도자들
의 교수법에 적용하고자 노력하였다. 

(2) 프로그램 단계구성 
이 연구의 「춤추면 무하니?!」 프로그램의 단계별 구성은 자아정체성 및 사회성 함양, 댄스 리터러시 함양이라는 

목적성을 고려하여 이를 매 단계마다 통합적으로 심화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총 10회차 프로그램의 내
용과 단계별 주안점을 구성하였다. 첫 번째 단계인 ‘춤으로 만나는 나와 우리’에서는 무용·동작치료 기반 표현 활
동과 댄스필름에 대한 소개 등 참여자들과 라포를 형성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두 번째 ‘춤으로 발견하는 나’ 단
계는 자기인식을 통한 자기이해의 경험과 돌봄의 경험, 세 번째 ‘춤을 통한 나의 이야기’ 단계는 AI 영상기술 활용 
등 다양한 무용 수행과 창작, 감상의 통합적 경험을 심화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고, 네 번째 단계인 ‘I am...We 댄
스필름?’에서는 자아정체성 탐색을 통한 자기표현의 확장과 댄스필름 제작에 주안점을 두고 구성하였다. 다섯 번



청소년·청년을 위한 무용 문화예술교육 사례연구 7

Official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ance Science, Vol.41, No.4

째 ‘우리는 춤추는 크리에이터’단계에서는 참여자들이 창작한 ‘I am...We’ 댄스필름 작품을 상영회를 통해 감상한 
후 참여자들의 소감과 평가를 함께 나누며 종결하는 것으로 구성하였다. 이 프로그램의 ‘댄스필름 제작’이란 무용
창작과정에서 영상미디어를 결합하는 형식을 의미하며(김연재, 2023), 운영대표자 윤혜선이 2007년도에 예술치료 
전문가로서 활동하며 전문무용수가 아닌 표현예술상담사들을 무용수로 참여시켜 예술의 치유적 원리를 적용하여 
창작하고 공연한 무용작품 ‘I am...We’(윤혜선, 2007)의 주제와 작품 제작과정을 모티브로 참고하였다. 이 프로그
램에서는 기존 ‘I am...We’ 작품의 제작과정과 구성을 토대로 치유적이고 창의적인 무용작품 창작 기회를 제공함
으로써 청소년·청년들로 하여금 몸과 마음을 돌보면서 자신과 타인 간의 건강한 소통을 경험하며 치유적인 무용예
술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더불어 댄스필름을 창작하는 과정에서 댄스 리터러시 함양을 지원하고자 하였다. 이 
프로그램의 단계별 주요 활동 내용 및 주안점은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문화예술교육 무용 프로그램 『춤추면 무하니?!』 단계별 목표 및 구성 내용 

단계 주안점 회기 활동 주제 주요 내용

춤으로 만나는
나와 우리

･ 무용/동작치료를 기반으로 한 표
현 활동을 통해 라포형성 및 긍
정적 대인관계 경험 

1 댄스필름?
무하니!

･ 첫 만남, 반가운 우리 
 - 나를 소개합니다. 
 - 댄스필름 ‘유월’ 작품 감상하고 나누기 

춤으로 
발견하는 나!

･ 신체 인식 및 자기 성찰을 통한 
자기 이해의 경험

･ 무용, 미술, 음악 등 다양한 표현
활동을 통한 소통 경험과 자기 
돌봄의 기회 제공 

2 댄스
‘인사이드아웃’ 

･댄스 인사이드아웃!
 - 감정카드 활용 몸으로 말해요, 나의 감정 몸으로 표

현하기  

3
댄스

Talk, Talk ! 
Ⅰ

･ 나의 몸, 춤으로 Talk, Talk ! 
 - 움직임 감각 깨우기를 통한 나의 신체 인식

4
댄스 

Talk, Talk ! 
Ⅱ

･ 나의 일상을 춤으로 Talk, Talk ! 
 - 일상의 아름다움 발견하기

5
댄스 

Talk, Talk ! 
Ⅲ

･ 춤으로 전하는 이야기 Talk, Talk ! 
 - 다양한 댄스필름 감상 및 탐색하기

춤을 통한
나의 이야기

･ 무용 수행, 창작, 감상의 통합적 
경험 

･ 댄스필름 창작활동을 통한 자기
표현 향상 및 미적체험

6
나는 댄스필름
크리에이터! 'I 
am... We' Ⅰ

･ ‘나’를 표현하는 몸짓, 춤은? I am... We
 - 나를 표현할 수 있는 단어, 이미지를 활용한 상징적 

표현에 대해 탐색하기

7
우리가 만드는 

댄스필름 'I 
am... We' Ⅱ

･ 댄스필름 크리에이터 I am... We
 - 나만의 움직임을 함께 연결해 보기 

I am.. We
댄스필름?

･ 자기표현의 확장 등등
･ AI 영상 기술 활용한 창의적 무

용교육 경험
･ 치유적 예술활동의 구조를 통해 

자아정체성 탐색 경험으로 자기 
긍정감 발견 및 표현

･ 댄스필름 크리에이터로서 창작 
결과물 감상과 나눔

8
우리가 만드는 

댄스필름 'I 
am... We' Ⅲ

･ 우리가 만드는 댄스필름 I am... We
 - 우리의 ‘I am... We’ 이야기 만들기
 - AI 프로젝션 맵핑효과 활용하기 

9
우리가 만드는 

댄스필름 'I 
am... We' Ⅳ

･ 우리가 만드는 댄스필름 I am... We
 - 우리의 ‘I am... We’ 댄스필름 촬영하기 

 우리는 춤추는 
크리에이터! 10

춤추면 무하니!
'I am... 

We'댄스필름 

･ I am... We 댄스필름 상영회
･ 상영회 및 결과발표 리허설
 - 우리의 댄스필름 작품 감상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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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소년·청년의 『춤추면 무하니?!』 프로그램 참여경험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과 청년의 『춤추면 무하니?!』 프로그램 참여경험 의미를 분석하기 위하여 참여자의 프로
그램 참여 과정 중 소감 녹취자료와 심층면담 전사자료에서 경험 진술 내용 중 이 프로그램의 목적인 자아정체성, 
사회성, 댄스 리터러시 함양에 대한 49개의 의미 있는 진술을 토대로 범주화한 결과, 다음의 <표 4>와 같이 프로
그램 목적별 참여 경험에 대한 의미를 각각 2가지로 분류하였다. 

표 4. 무용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춤추면 무하니?!』 프로그램의 목적별 참여경험에 대한 의미 분류  
프로그램 목적 참여 경험의 의미 분류

자아정체성 
있는 그대로의 나를 표현

나를 안아주는 시간 

사회성 
편안한 소통의 경험

움직임으로 나누는 대화의 즐거움 

댄스 리터러시
삶에서 무용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경험 

진정성 있는 춤의 경험 

1) 자아정체성 경험
이 연구의 청소년·청년 대상 『춤추면 무하니?!』 프로그램의 참여경험 의미 분석결과, 이 프로그램의 목적인 자

아정체성에 대한 참여자 경험은 ‘있는 그대로의 나를 표현’과 ‘나를 안아주는 시간’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분석한 
결과 중 ‘있는 그대로의 나를 표현’ 세부 분류의 주요 진술로는 자신을 더 이해함으로써 표현하는 경험을 통해 있
는 그대로의 나를 돌아보는 경험이 되었다는 내용을 파악할 수 있었다. ‘나를 안아주는 시간’에 대한 진술에서 참
여자는 자신을 바라볼 때 부정적인 면을 보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 자체로 멋있다
고 느꼈으며, 청소년 참여자 중에서도 진심으로 자기 자신을 안아주는 시간과 경험이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이 프로그램에서 매회기 몸의 감각을 깨우는 신체인식을 통한 이완과 표현 움직임 활동을 진행하였고, 주제
활동 이후 감상과 나눔의 통찰 과정을 거치는 구조로 운영하였는데 특히 감상의 단계에서 단순히 타인의 움직임
과 표현, 작품을 감상하는 것만이 아닌 자신이 춤으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느낀 감정, 생각 등을 함께 나누고 서로 
격려하는 시간을 경험함으로써 참여자들로 하여금 자신에 대한 새로운 통찰과 인식의 기회가 된 것으로 고려할 
수 있다. 또한 프로그램 지도자들의 개입 과정에서 참여자들로 하여금 무용의 기술적인 발전이 아닌 개인의 고유
한 표현을 수용하고 몰입하도록 독려하는데 주안점을 둠으로써 청소년·청년에게 자기인식을 통한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수용하는 경험을 제공하여 긍정적인 자아감을 형성하는데 긍정적인 경험을 제공하였음을 인식할 수 있었
다. 이는 제환정, 이성희(2023)의 연구에서도 청소년에게 춤은 자기의 신체를 통해 자기를 표현하는 자전적 성격
을 띠며, 그 과정에서 자신의 몸과, 생각, 감정 등 자기성찰을 통한 자아정체성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제시 
한 바 있다. 이 프로그램 참여 청소년·청년의 자아정체성 관련 경험으로 분류된 주요 진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진 1>과 <사진 2>는 자아정체성 경험 관련 활동 장면에 대한 일부 사진이다.

생각과 가치관을 변화하는 데는 큰 용기랑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 수업의 방향이 새로운 나를 찾아가고 그런 수업이었고, 
또 옆에서 친구들이랑 그 도와주시는 선생님들도 용기를 계속 주시고. 
그래서 되게 좀 더 긍정적인 모습으로 

상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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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변화할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청년 참여자 채○○ 진술 中) 
평소에 나의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이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많이 없는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내가 어떤 걸 원하는지,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깊게 생각해볼 수 있던 시간이어서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청년 참여자 박○○ 진술 中)

저는 ‘자신을 안아준다’라는 것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는데 
(중략) 앞으로도 잘할 거고. 힘내라고 지금까지 너무너무 잘했다고 생각하면서 
정말 너무 저라고 생각을 하고 뜻깊게 안아주고 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청소년 참여자 김○○ 진술 中)

원래 저를 볼 때 제 단점들만 보거나 부정적인 면들만 찾고, 
(중략) 근데 이 춤추면 무하니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냥 제 존재만으로도 좋은 사람이고 충분히 멋있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청년 참여자 허○○ 진술 中) 

있는 그대로의 나를 돌아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청년 참여자 이○○ 진술 中) 

사진 1. 춤추면 무하니 프로그램, 4회기 
자기탐색 활동 中

사진 2. 춤추면 무하니 프로그램, 10회기 
감상 및 나눔 활동 中

2) 사회성 경험
청소년·청년의 참여경험 의미 분석결과, 프로그램의 목적 중 사회성에 대해 ‘편안한 소통의 경험’과 ‘움직임으로 

나누는 대화의 즐거움’으로 참여자 경험을 분류할 수 있었는데 ‘편안한 소통의 경험’은 이 프로그램의 참여자들이 
공개모집 되어 처음 보는 사람과 함께해야 했는데 처음에는 낯선 사람과 어색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었지만, 프로그
램 과정 안에서 비언어적 소통과 교류를 통해서 긍정적인 관계형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한 주요 진술을 
살펴보면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오랫동안 알던 사이처럼 편해지고 즐거움을 경험했다는 내용을 통해 파악할 수 있
었다. 또한 ‘움직임으로 나누는 대화의 즐거움’으로 분류된 경험의 의미를 살펴보면, 이 프로그램이 무용 문화예술
교육으로서 가지고 있는 비언어적 공감 경험과 더불어 집단상담의 원형 구조를 적용하여 모두가 주체적으로 참여
하면서 소통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구성하여 짧은 시간 내에 집단 안에서 활발히 교류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된 것으
로 보인다. 이에 대한 주요 진술로는 다른 사람의 움직임과 호흡에 집중하는 경험이 대화가 되는 것 같고, 서로 
접촉하면서 움직임을 소통하는 경험이 즐거웠다는 진술이 있었다. 인간의 심리사회적 발달의 관점에서 보면 청소
년 시기의 사회성 결핍은 생애주기 전반의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Erikson, 1968) 더욱 타인을 배려
하고 협력할 수 있는 인성의 함양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윤혜선, 김예진, 2015). 이러한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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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이 프로그램은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집단상담 구조를 적용하고 운영구조 특성에서 기획한 부분이 청소년·청
년에게 소통과 유대감의 경험을 촉진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이 프로그램에서 매회기 영상 결과물을 기록하여 
온라인 SNS와 유튜브를 활용한 소통 방법을 적용하여 오프라인 외에 온라인으로 교류하는 방법을 적용하여 참여
자들에게 익숙한 온라인 소통 방법이 일상에서도 과정을 공유함으로써 사회성 경험을 촉진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최정원, 이지연, 김현수, 박지숙(2022)이 진행한 연구에서 생애주기의 관점에서 청소
년·청년기 사회성 발달이 유기적 연계를 도모해야 하는 상황에서 현재 온라인 공간과 오프라인을 병행하는 소통 
경험은 사회성을 함양하는 중요한 장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제언에 대한 실천적 사례로 제시할 수 있다. 다음의 진
술과 <사진 3>, <사진 4>는 사회성 경험과 관련한 진술과 활동 장면 사진이다.

처음 만난 사람이랑 함께 춤을 추는 게 처음엔 어색했는데, 
수업에 참여하면서 오랫동안 알던 사이처럼 편해지고 함께 하면서 즐거웠어요. 
<청소년 참여자 이○○ 진술 中> 

다른 사람과 같이 안무를 할 때 서로의 호흡에 집중하고 
맞추면서 대화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청년 참여자 ○○ 진술 中>

다른 사람들의 생각하는 방식과 삶의 방식도 배울 수 있었고, 
그로부터 내가 부족한 것들을 좀 나는 약간 이런 걸 좀 더 배워야 하는구나. 
이런 사람은 이런 삶의 방식을 사는데 그게 정말 좋은 것 같다 싶으면 
저도 약간 그런 걸 배우게 되는 그런 수업이었어요. <청소년 참여자 채○○ 진술 中> 

내 이야기 뿐만 아니라 타인의 이야기도 들으며 타인 공감 능력도 길러지고 
서로 접촉하고 소통하면서 친밀한 관계 경험을 했다고 생각한다.
<청소년 참여자 김○○ 진술 中>

사진 3 . 춤추면 무하니 프로그램, 6회기 
소통, 공감을 위한 미러링 움직임 활동 中

사진 4. 춤추면 무하니 프로그램, 8회기 
AI 영상기술 활용 협동 무용창작 활동 中

3) 댄스 리터러시 경험
이 연구의 『춤추면 무하니?!』 프로그램의 목적인 댄스 리터러시 관련 참여경험 의미 분석결과, ‘삶에서 무용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경험’과 ‘진정성 있는 춤의 경험’으로 분류할 수 있었는데, ‘삶에서 무용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경험’의 주요 진술을 통해 자기 탐색의 시간을 가진 후 표현하여 내면의 진심으로 움직일 수 있었다는 내용을 파
악할 수 있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참여자는 ‘나’에 대한 신체적, 정서적 인식에서 시작해 자연물, 대인관계,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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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등 다양한 주제의 자기성찰을 통해 표현한 무용창작의 과정이 이루어져 문화예술교육으로서의 무용의 가치와 
효과를 재발견하는 경험이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해 임수진, 문영(2021)의 연구를 살펴보면, 댄스 리
터러시 교육에서 무용은 지식의 축적이 아닌 삶과 체화된 깨달음의 경험을 할 수 있는 내용과 방법, 과정으로 구
성하여야 한다고 제시한 바 있어 이 프로그램이 댄스 리터러시 함양에 도움이 되었음을 뒷받침할 수 있다. 또한 
‘진정성 있는 춤의 경험’에 대한 주요 진술에서는 자신이 창작하는 춤에도 재미를 느꼈고, 진심이 담긴 춤으로 결
과물을 봤을 때 춤에 대한 아름다움을 새롭게 느끼고 인식한 경험에 대해 살펴볼 수 있었다. 춤을 통해 표현하는 
움직임의 의미를 해석하고 감상하는 과정을 통해 생각과 감정의 폭이 확장되며(정옥조, 이혜진, 2010), 춤을 창작
하고 감상하는 활동을 통해 상상력과 예술미를 일깨워주고, 정서를 순화시켜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안목을 길러
줄 수 있다(정희자, 2007). 이 연구에 참여한 청소년과 청년들은 무용창작과 감상활동을 하며 춤을 통한 자기 성
찰과 더불어 무용에 대한 새로운 가치에 대한 안목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청년들은 
청소년에 비해 춤의 경험과정에서 지각능력과 분석능력을 좀 더 발휘하는 특성이 있어(최현주, 2009; 황인주, 
2016) 일상적인 삶과 연결하여 실용적인 측면으로 춤의 유익함과 활용에 대한 가치에 대해 보다 주체적으로 인지
한다는 점(박지수, 2021)에서 청소년과 청년들의 경험과정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이 프로그램의 지도자
들의 역할과 방법에서 참여자들이 표현 활동 과정에서 자신의 모습과 타인의 표현을 비교하거나 평가하지 않도록 
주안점 둔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이 프로그램의 지도자들은 참여자들의 어떠한 표현이든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무용의 창작과 표현의 과정 대부분 즉흥으로 표현하고, 회기의 진행에 따라 무용 작품의 형
태로 심화될 수 있게 지도함으로써 참여자들로 하여금 무용창작에 대한 부담을 덜고 무용창작과 춤을 통한 표현의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즉흥은 무용에서 본질적인 도구이자 내적 자각을 이끌어 내는 무용 방법론
으로 즉흥의 움직임 표현은 그대로 인정되는 것, 틀린 것이 없는 무한한 자유와 창조의 가능성을 열어준다(윤미정, 
2005). 이처럼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참여자들이 기존의 무용 교육에서의 정형화된 교육방법에서 경험하지 못한 
무용의 본질적인 개인의 표현과 자유를 경험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김지영, 홍애령(2019)의 연구에서 그동안 
실기기능 학습과 교사 중심으로 행해져 온 무용 교육의 방식에서 변화 발전하기 위해서는 현시대 문화예술교육 패
러다임에 부합하는 새로운 무용 교육의 정체성과 교육 방법에 대한 탐색과 시도가 필요하다고 제언한 내용에 대한 
실천적 사례로 볼 수 있다. 다음은 댄스 리터러시 경험 관련 진술과 <사진 5>, <사진 6>의 활동 장면 사진이다.

기존에 있던 춤을 따라 추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만들어 추는 춤에도 큰 재미를 느낄 수 있었다. 
지금까지는 보여지는 외면만을 생각하고 거울을 보면서 생각했는데 
나를 알아 가는 시간을 가지고, 그 느낌을 가진 후 춤으로 표현하니까 평소와 
달리 내면 속의 진심으로 움직임이 나온 것 같아요. <청년 참여자 김○○ 진술 中> 

 좀 더 편안하게 나를 대하고 움직임도 표현할 수 있었음이 느껴졌다.

저의 좀 진심이 더 담긴 것 같아서 결과물을 봤을 때 
좀 더 아름답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청소년부 참여자 김○○소감 中> 

춤은 원래 저에게는 그냥 몸으로 표현하는 몸짓, 동작, 안무에 대한 
완성도 이런 쪽으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저에게는 ‘춤은 나의 표현이다.’ 
라는게 확실히 자리 잡힌 것 같아요. <청년부 참여자 소감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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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5. 춤추면 무하니 프로그램, 9회기 
댄스필름 제작 활동 中

사진 6. 춤추면 무하니 프로그램, 10회기 
댄스필름 상영회 자료 中

3. 무용 문화예술교육 『춤추면 무하니?!』 프로그램의 평가

1)　『춤추면 무하니?!』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자 평가
이 연구의 프로그램 참여자를 대상으로 『춤추면 무하니?!』 프로그램 실시 후 참여자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

였다. 청소년·청년 참여자 총 48명 중 성실히 응답한 30명의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는 다음의 <그림 1> ~ <그림 
4>과 같다. 만족도 설문조사 내용은 프로그램 강사, 내용, 진행장소, 수준(난이도)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그림 1>의 프로그램 강사 만족도에 대한 질문에 30명 응답자 중 70%(21명)가 ‘매우 만족’, 27%(8
명)가 ‘대체로 만족’으로 응답한 것으로 나타나 긍정적인 응답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림 2>의 프로그램 내용 만
족도에 대한 응답 결과 63%(19명)가 ‘매우 만족’, 33%(10명)가 ‘대체로 만족’, 4%(1명)가 ‘보통’으로 나타남으로써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다. <그림 3>의 프로그램 진행 장소에 대한 응답 결과 97%(29명)가 
만족하였다는 답변을 확인하였으며 프로그램 수준(난이도) 문항에서 67%(20명)가 ‘매우 만족’ , 33%(10명)가 ‘대
체로 만족’으로 응답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참여자 만족도 설문조사 응답 결과를 종합적으로 살
펴보면, 긍정적 응답이 평균적으로 98% 이상 나타남으로써 참여자들이 대체로 프로그램 운영 전반에 대한 만족도
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1. 프로그램 강사 만족도 그림 2. 프로그램 내용 만족도

그림 3. 프로그램 진행장소 만족도 그림 4. 프로그램 수준(난이도)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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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춤추면 무하니?!』 프로그램의 운영 구조 평가
이 연구의 프로그램의 수행과정과 결과에 대한 평가와 보완사항을 살펴보기 위해 행정인력, 슈퍼바이저, 지도자

들이 작성한 관찰일지, 평가회의록, 참여자 소감 등의 자료를 토대로 총괄적으로 분석하여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주요 평가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참여자 평가 및 만족도 조사, 결과물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이 프로그램의 기획 목표였던 ‘자아
정체성’과 ‘사회성’, 무용창작 활동을 통한 ‘댄스 리터러시’ 함양의 측면에서 기대했던 수준 이상으로 이 프로그램
이 참여자들에게 긍정적인 경험을 제공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의 창의적 무용교육과 예술 
치유적 콘텐츠를 통합적으로 구성함으로써 참여자들로 하여금 무용을 통한 다양한 교육적 효과와 더불어 자기돌
봄의 치유적 경험을 제공하였다는 것을 통해 참여자 소감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두 번째 이 프로그램은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창의적 무용 예술 활동을 통한 댄스 리터러시 함양과 치유적 예술 
활동의 경험을 지원하고자 매회 무용예술가나 무용교육 전문가 1인, 예술치료사(예술심리상담사, 표현예술상담사 
자격소지자) 1인을 주강사진으로 협력하여 운영하는 구조를 통해 프로그램의 특성화를 고려했다. 또한 본 사업의 
보조강사로 참여한 D대학교 공연예술대학 무용전공 재학생들에게는 무용교육 현장 실습 참여 기회를 제공함과 
더불어 전문성을 갖춘 주강사진을 통해 간접적으로 지도자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또한 전체 
지도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매 회차 운영과정에서 슈퍼바이저의 지도하에 지도자 교육과 평가회의를 지속적으
로 시행함으로써 지도자들이 프로그램 운영과정에서 지도자들 간 각자의 전문적 역량을 상호 보완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다. 이는 문화예술교육의 가치 실현을 위한 무용예술 지도자로서 융합적인 역량을 함양하
고 지도자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경험이 되었다고 지도자 자체 평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지도자들
의 주요 진술은 다음과 같다. 

훈련과 성과에 비중을 두는 것이 아닌 나를 탐색하고, 
내 안의 나를 발견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마음의 힘을 기르는
 예술의 치유적인 속성을 인정하며 이를 기록하고 점차 
확장시켜 나아가는 예술활동의 자발적 및 창의적 행동이 앞으로 
문화예술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갈 것이라 생각한다. <주강사 김○○ 진술中> 

무용을 전공하면서도 나에 대해 깊게 생각해보고 나타내고 
마주하는 시간을 회피했던 것 같은데, 참여자들과 함께하면서 
나도 이런 부분들을 깰 수 있는 시간이었다. <보조강사 김○○ 진술中> 

세 번째 이 프로그램에서 참여자들은 댄스필름 제작을 통해 창작한 영상작품을 프로그램 과정에서 시행한 댄스
필름 상영회를 통해 감상하고, 프로그램의 운영과정과 참여자의 창작물에 대한 다양한 영상 결과물을 SNS와 유튜
브(2023년 12월 30일 기준, 5500회 이상 조회)를 활용하여 온라인으로 공유하였다. 이를 통해 이 프로그램 과정
과 종료 후에도 참여자들이 창작한 작품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아카이빙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렇듯 댄스필름 
제작을 적용함으로써 공연예술인 무용을 선보이는 전통적인 방식이 극장에서 모여 같은 시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무용수와 관객을 전제한다면 이 프로그램에서는 참여자들로 하여금 댄스필름 제작을 통해 무용 예술 창작에 있어 
물리적 시공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표현의 확대를 경험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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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및 제언 

이상에서 청소년과 청년을 위한 무용 문화예술교육, 『춤추면 무하니?!』 프로그램의 구성과정, 참여경험의 의미, 
그리고 프로그램 평가에 대해 탐구하였고, 청소년과 청년이 무용을 통해 자아정체성과 사회성을 함양하고, 댄스 
리터러시를 함양하는 과정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를 요약해 보면, 첫째, 프로그램의 구성과정은 자아정체성 및 사회성 함양, 댄스 리터러시 함양
을 목표로 하였으며, 청소년과 청년 모두 동일한 구조로 적용되었다. 둘째, 참여자들은 프로그램을 통해 자아정체
성을 형성하고, 자신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며,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받았고 댄스필름 창작활동을 경험
하며 댄스 리터러시 함양에도 긍정적인 경험이 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셋째,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는 참여자와 지도
인력 모두 프로그램의 목적에 부합하는 의미 있는 경험이 되었다고 하였고, 프로그램 지도자를 비롯한 운영구조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특히, 무용예술가, 무용교육 전문가, 예술치료 전문가로 구성된 주
강사진이 협력하여 운영한 융합적 프로그램이 참여자, 지도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경험을 제공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가 현시대 다양한 어려움과 위기를 겪고 있는 청소년과 청년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 패러다
임에 부합되는 무용의 효과적인 적용방안과 가치를 모색하는 데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이 연구를 토대로 청소년·청년을 위한 무용 문화예술교육의 발전을 위해 제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새
로운 무용의 문화예술교육적 가치 실현을 위해 예술치유와 예술교육의 융합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무용예술 
확산 및 지도자 양성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 연구의 프로그램을 지도한 무용지도자들은 무용예술가, 무용교
육 전문가, 예술치료 전문가로 구성된 주강사진이 매 회차 협력하여 운영함으로써 융합적인 역량을 발휘할 수 있
는 지도자들을 통해 무용교육의 다양한 효과와 가치를 전달하고자 하였으며, 이에 대해 참여자와 지도인력 모두 
대체로 만족한다는 평가를 확인하였다. 둘째, 청소년·청년들의 무용교육을 확산하기 위해서는 대학과 중·고등학교, 
청소년 시설과의 협력 관계 구축을 통해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지속적 지원이 필요하
다. 이 연구에서 지역사회 청소년·청년들의 모집과 지속적인 참여 구조를 갖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청소년의 경우, 
현 입시체제의 구조에서 학교 밖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 기회를 개별적으로 갖
기가 힘들고, 좋은 프로그램을 무료로 지원하고자 해도 방학 중 단기 구조로 진행해야 하는 한계점이 있어 지속적
인 참여가 어려운 여건이 있다. 향후에는 대학과 인접한 지역 학교나 청소년 시설과 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지속적
으로 시행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함으로써 청소년·청년들의 참여 접근성을 높여 지역사회 청소년·청년들에게 다양
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환경 구축과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이 연구에서 댄스필름 창작과정을 주요하게 적용하여 참여자들의 흥미와 참여도를 높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영상
미디어 활용 무용교육 콘텐츠 개발과 시행이 필요한 점을 제안한다. 미디어에 친숙한 1020세대의 특성을 고려하
여 향후 청소년과 청년 대상 무용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AI 활용 영상미디어 기술이나 댄스필름 형식을 적용
하여 다양한 미디어 활용 무용교육 콘텐츠 개발에 대한 연구와 프로그램의 현장 적용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넷
째, 생애주기별 다양한 대상을 위한 무용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확산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앞으로 무용을 매개
로 한 문화예술교육이 확산되어 청소년과 청년들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길 바
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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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Case Study of Dance Cultural and Artistic Education for 
Youth and Young Adults: Focusing on the ‘Chumchumyeon 
Mooharny?!’ Program at Kkumdarak Cultural Arts School.† 

Hye-Sun Yoon* Dongduk Women's University⋅
HyunSeo Yoon** Dasom Arts Therapy Institute⋅

JoungYoon Ahn*** Green Harmony Arts Performance Group

This study is a case study of the “Chumchumyeon Mooharny?!” program, which was implemented in 2023 through 
the Kkumdarak Cultural Arts School's support project for youth and young adults in the field of danc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application process, experiential value and meaning of dance cultural arts education for 
contemporary adolescents and young adults through a case analysis of the “Chumchumyeon Mooharny?!” program. 
The program was organized as a weekend arts campus type of Kkumdarak Cultural Arts School, and the overall 
operation including the planning and evaluation process was conducted from May to December 2023 in cooperation 
with D University Industry-Academic Cooperation Group and Green Harmony Art Performance Group. The program 
consisted of 48 participants, 23 middle and high school teens and 25 young adults in their 20s. The finding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program's organizing process aimed to foster self-identity, social skills, and dance 
literacy, and the same structure was applied to both adolescents and young adults. Second, an analysis of the 
participants' experiences showed that through the program, participants were able to form a sense of self-identity, 
accept themselves positively, and develop social relationships. They also had positive experiences enhancing dance 
literacy through dance film creation activities. Third, the analysis of the program evaluation showed that it was a 
meaningful experience for both the participants and the teaching staff to recognize the educational value of dance and 
cultural arts education, and that they were satisfied with the operational structure, including the program leaders. In 
particular, we found that the interdisciplinary program structure, which was operated by dance artists, dance 
educators, and art therapy professionals in collaboration, provided a positive experience for both participants and 
leaders. It is hoped that this study will serve as a useful basis for exploring the effective application and value of 
dance in the cultural arts education paradigm that can help adolescents and young adults experiencing various 
difficulties and crises in the contemporary era. 

Key words : Adolescents, Youth, Kkumdarak Cultural Arts School,  Dance Education, Cas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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